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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파동은 중국․달러 탓
중국 수요확대에 투기세력 극성 … 미국 아우성에 유럽․일본 덤덤

전세계를 강타한 원자재 가격 파동은 원자재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의 등장과 달러화 약세가 빚어낸 합작품

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3일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파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됐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수년래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며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세계경기가 이례적으로 공

조현상을 보이며 동시에 상승기조에 진입했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의 등장, 그리고 달러화 약세에 맞물려 투기세력까지 극

성을 부리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전대미문의 초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원자재 생산업자들은 전통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 증대로 수익 극대화를 꾀해 왔다. 생산량이 늘면서 

순차적으로 공급 초과가 일어나고 이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달러의 이상 약세 현상이 계속되면서 기존 원리가 깨지고 말았다는 것이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지적

이다.

도이체방크의 마이클 루이스 수석 연구원은 “대부분의 원자재가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생

산업자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원자재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화인 그란드는 연일 평가절상되고 있지만 달러는 속락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있다.

달러 약세는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이 생산량 증대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단적인 사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결정으로, OPEC는 2004년 2월 국제유가가 가격밴드제의 상한

선인 배럴당 28달러를 초과한 3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감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유로와 

엔을 사용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덤덤한 반면 미국만 고유가에 비명을 지르는 양상이다. 

미국의 운전자들은 현재 평균 휘발유 1갤런당 1.70달러,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들은 2.10달러를 치르고 있는데, 

미국-이라크 전쟁 기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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